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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서번호 :  25-08-내란 진상규명 TF-01 

 수       신 :  각 언론사 

 발       신 :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.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 
 (담당 : 장범식 간사, 010-3044-8099) 

 제       목 :  [논평] 이상민 장관 구속, 12.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여자 등 처벌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. 
 내란관여자에 대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. 

 전송일자 :  2025. 8. 1.(금) 

 전송매수 :  총 2매 

 [논평] 

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구속, 

 12.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여자 등 처벌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. 

 내란 관여자에 대한 신속한 추가 수사를 촉구한다. 

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5년 8월 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, 직권남용 등 
 혐의로 구속되었다.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
 국방부장관을 제외하고 12. 3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 중 최초로 
 구속된 것이다. 

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의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과 
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하는 등 ‘국헌 문란 행위’를 벌였고, 이를 통해 윤 
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보았다. 

 이상민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
 관련 지시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 증언 혐의도 있다. 
 내란 특검은 CCTV 영상을 통해 단전, 단수 지시에 대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
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. 

 12.3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대부분은 내란 범죄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강하게 
 의심되고 있다.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,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엄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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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련된 문건을 받은 모습이 CCTV와 진술로 확인되었다. 그리고 한덕수 전 
 국무총리는 새로운 비상계엄선포문에 사후적인 서명을 하였다는 사실도 강의구 전 
 부속실장의 증언으로 드러났다. 

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은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
 시작이어야 한다. 한덕수 전 총리, 최상목 전 장관 등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
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 군, 경찰 및 검찰 내에 있는 내란 협조자에 대해서도 늦지 않게 
 내란 특검의 엄정한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를 촉구한다. 

 2025년  8월  1일 

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

 12.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 TF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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